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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중등연구부 ☎ 6493-9528 중등교감: 홍승균 담당교사: 노하중

제목 : 더위를 이긴 열정으로 꽉 찬 상해한국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 11학년⋅10학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청소년 외교단 

동아리”는 한국의 외교, 역사,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자유의 흔적⋅평화의 나비⋅한국 알림이⋅대외협력창조⋅과학기술창조 5개 조로 

이루어진 동아리입니다. 
 □ 올해 원격 수업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 회의를 하고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조마다 한 해 동안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외교단 동아리는 1학기 내내 준비한 내용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지난 7월 26일(일) ‘자유의 흔적’조의 상해사범대학교 위안부 박물관 견학으로 

방학 중 외부 활동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교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위안부 박물관 견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위안부 문제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 외교단 동아리 주최로 광복절에 진행된 제1회 역사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한국의 이야기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문제점을 알리고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유의 흔적’조는 조계지 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한인애국단 

숙소, 신규식⋅김해산 거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창조부’는 김해산 거주지에 한글로 된 문패를 거는 뜻깊은 

활동도 기획하여 이후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미 언론을 통해 소개된 ‘만국공묘 QR코드 엽서’는 광복절 기념으로 앱을 제작한 

학생의 안내를 받으며 송칭링 능원에서 실제로 활용하여 탐방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QR코드가 탑재된 엽서를 송칭링 능원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능원 

내에 비치하기도 하였습니다. 
 □ 광복절에 실시한 제1회 독도⋅일본군 ‘위안부’ 간담회는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경상북도 상하이 대표처 등 학교 안팎의 격려와 도움으로 성공리에 

진행하였습니다.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여느 해처럼 조계지에서 상해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을 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하여 방학 내내 더위와 싸워가며 유적지를 누빈 외교단 동아리 학생들의 

여름방학 활동을 통해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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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단 동아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 간담회 실시, 독립운동 유적지 한글 문패 

제작 및 QR코드 제작, 독도 굿즈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해한국학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더 의미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상해사범대학교 위안부 박물관을 방문한 학생들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

송칭링 능원 내 한국어 설명서와 함께 배부되는

‘만국공묘 QR코드 엽서’

엽서의 QR코드를 이용해 탐방하고 헌화하는 학

생들

김해산 거주지에 한글 문패 걸기 행사를 진행한

학생들
제1회 역사 간담회를 마치고 수료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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